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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our food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Method] To this end, I examined the philosophy underlying certain Korean dishe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Results]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I 

can learn form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that underlie kkakdugi, bibimbap, and gomtang. Of course, 

philosophica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in our foods, and those other food might be explored in later 

studies. kkakdugi, bibimbap, and gomtang teach togetherness, harmony and patience, respectively. First, 

kkakdugi possesses a philosophy of being together, which implies that we can play in a group without 

fear of exclusion or alienation. Second, bibimbap possesses a philosophy of harmony; this dish reveals the 

aesthetics of harmony through the mixture of ingredients to create a unique taste. Third, gomtang possesses a 

philosophy of patience; it is necessary to wait for other team members to show their abilities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Conclusion] These three philosophies can be applied in e-sports. The philosophy of 

togetherness, harmony, and patience may have useful application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and 

e-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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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특수교육이나 특수체육에서 철학적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었다(김병하, 

2019, 2021: 이학준, 김남진, 김용욱, 2017; 이학준, 김용욱, 2019). 특수교육과 특수체

육은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철학과 관련성이 깊다. 교육철학은 어떤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며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는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교육철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법도 다르

다. 

철학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포장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철

학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비판적 분석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다

른 학문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학은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철

학이라는 명사보다 철학함이란 동사가 더 적확한 표현이다. 철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이다. 철학함은 성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성찰적 비판 또는 비판적 성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통합체육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찰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비판적 차원의 제도개혁이다. 인식 전환과 제도개혁은 문제해결

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문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단과 처방이다. 진단은 어떤 문제나 사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원인

을 빠르게 파악하는 일이다. 처방은 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진단이 중요하

다. 처방은 개인의 관점을 전환하는 인식 전환과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제도개혁에

서 찾을 수 있다. 인식 전환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면, 제도개혁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문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시적인 해결을 가능

하겠지만 지속적인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다룬다. 철학은 명사보다 동사에 가깝다. 

그러므로 철학보다는 철학함이 더 적확한 표현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통합체육을 

대상으로 철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통합체육이 연구의 대상이고 

철학이 연구의 방법이다. 통합체육의 철학함은 통합체육의 존재, 인식, 가치를 철학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말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 말은 오랫동안 일상에서 사

용하고 있는 순수 우리말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순수 우리 말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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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매일 먹는 우리 음식에서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인 통합체육 수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통합체육 수업을 관찰하고, 교

사와 학생들에게 물음이란 방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현장을 조사하

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리는 진단은 오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복된 

착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숙고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말, 우리 철학을 담고 있는 우리 음식에 관한 통합체육의 철학

함을 시도하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먹고, 배설하고, 잠을 잔다. 먹는 것에서 기운을 얻는다. 생활 세계에

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운(힘)을 발휘하며 산다. 기운은 에너지이며 음

식 섭취를 통해서 얻는 힘이다. 이러한 힘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받은 음식

(채소, 육류, 해산물)에서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기운을 얻고 기운차게 산다. 기운이 

빠지면 몸의 힘이 없고 항상성이 깨져 질병에 걸린다. 이는 음식만이 아니라 인류 

만물에 작동하는 기의 운영 체계이다. 이러한 음식에 작동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우

리 음식을 대상으로 철학함을 통해 통합체육 철학의 함의를 밝히려고 하였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먹고 그 기운으로 살아오게 한 우리 

음식에서 통합체육의 철학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깍두기’, ‘비빔밥’, ‘곰탕’이 담고 있는 통합체육의 철학적 의미를 탐

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말로 왜 통합체육을 철학함인가? 둘째, 우리 말(음식 용어)의 통합체육 철학적 함의

는 무엇인가이다.

Ⅱ. 우리 말로 왜 통합체육을 철학함 인가

우리말로 철학하기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철학은 외부로부터 수입한 학문이다. 

물론 국내에서 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국철학을 수용하여 정립한 철

학이 있었다. 해방 이후 철학은 대부분 독일철학, 영미 철학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한 

학문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번역한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번역어는 우리 일상용어와는 거리가 먼 학술용어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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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에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

의 말처럼 언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에는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중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통합체육 철학하기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언어로 보고 말하며, 우리의 언어로 이론을 정립하고, 우리의 언어로 

사유를 하라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그간 우리는 남의 눈을 빌려서 우리의 

세계를 보려고 안간힘을 쏟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저질렀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

로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이기상, 2004: 31).

위의 인용문처럼 우리 말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우리 말로 통합

체육을 철학 하기는 학자 간, 학자와 대중 간의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학문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통

이 안 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학자들의 지적 유희일 뿐이다. 우리 말을 사용해

도 학문 용어 자체가 외래어 또는 한자로 된 전문용어로 되어 있기에 소통하기 어렵

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어려워 오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학

술용어가 일상용어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용어는 소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해도 

빠르게 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왜 우리 말로 철학함이 필요한가를 다음의 인용문에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현대화라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서양을 추종하는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

근대와 탈 서양을 외치는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내려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이기상, 2004: 9)

그동안 우리 학문, 우리 철학은 외국 수입 철학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 

철학을 배워 한국에 소개하는 철학 수입상의 역할이었다. 우리와 관련이 없고 도움

이 되지 않은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는 분위기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가 과거의 유산이며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서양은 근대, 

조선은 구태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탈근대와 탈 서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단순히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한다

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말로 통합체육의 철학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말로 학문 용어로 사용하며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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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철학의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론과 실천, 사유와 현실, 치유

와 비판을 제대로 매개해야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철학 하기, 

즉 진정한 ‘철학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김석수, 2015: 303).

우리의 말로 보고 말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우리 말로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말

의 소중함을 잊고 학문은 한자어나 외국어로 해야 한다는 학문적 사대주의 성향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 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말로 우리 학문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 학문,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

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말을 담고 있는 우리 음식을 대상으로 통합체육의 철

학적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III. 우리 말의 통합체육철학적 함의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도구이다. 

“음식에 이름에 담긴 의미들은 오늘날 사회와 세상의 가장 솔직한 풍경이 된다”

(한성우, 2010). 그중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순수 우리말에 집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음식으로 깍두기, 비빔밥, 곰탕이 있다. 일상에서 매일 먹는 음

식에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해 풍성한 의미를 담은 행동으로 실천하

게 한다.

1. ‘깍두기’와 다함께의 철학

‘깍두기’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부터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깍두기의 역사는 음식의 문화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무김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나박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무청 김치 등의 형태로 등장하는

데 그 가운데 총각김치는 <산림경제>에서 처음 소개되는 김치로 무와 무청을 함께 

담는 요즈음의 총각김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의 

각종 깍두기가 이와 유사한 방법인 것으로 보아 그 담금 방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윤서식, 1988: 89). 이러한 깍두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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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자.

미끈한 놈을 골라잡아

네모 반듯 잘라내어

허벅지 살이

훤히 내비친다.

부끄러워 

한 줌 눈물을 흘리는 놈들만

골라잡아 서럽도록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짠 내 한 바가지 들이분다.

이제 체면은

남지 않았다.

하얀 속살 안으로

한없이 치욕이 스민다.

눈 시리도록 매운 것들로만

옷을 덮어 주었다.

눈물겹도록 짠 내 나는 것들로만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살짝 감싸주었다. 

이제 

또 하나의 놈들이

태어난다.             (이준호, 시인)

‘깍두기’라는 음식에는 함께하기의 철학이 담겨 있다. ‘깍두기’는 모두가 소

중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깍두기는 무를 바둑판처럼 썰어서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고 함께 섞은 김

치의 일종이다. 우리 놀이문화에는 깍두기라는 말이 있다. 나이, 능력, 성별에 관련 

없이 함께 놀았다. 소외나 배제는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빼지도 않고 함께 놀았

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깍두기라는 음식과 놀이문화에 함께하기라는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학준, 2019).

하지만 현재, 이런 놀이문화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골목길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공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함께 만나서 노는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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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사라져간다. 깍두기는 차별과 배제 없는 모두가 함께 노는 문화이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통합체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은 함께 하는 놀이이

며 수업이다. 장애 유무를 떠나 함께 하는 놀이문화이다.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D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 장애아동 3명과 비장애 아동 33명을 대

상으로 아침놀이 및 중간놀이 시간에 「깍두기」가 있는 전래놀이를 하였다. 발달 장애아

동 1명과 비장애 아동 11명이 각각 한 팀으로 발달 장애아동이 「깍두기」가 되어 2~3주

간 10회의 전래놀이를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발달 장애아동 2명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

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발달장애 1명은 긍정적 상호작

용 및 부정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 태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소라, 하주현, 2019: 127).

위 인용문에서 놀이에서 ‘깍두기’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의 놀이문화에서 ‘깍두기’는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 놀이에서 

오늘날의 왕따와 같은 것은 없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놀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 놀이에서 ‘깍두기’는 배제나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

았다. 장애, 나이, 성별과 관련 없이 함께 놀았다. 발달 장애아동에게 ‘깍두기’ 역

할을 부여하여 비장애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깨달음을 살펴보았다. 매일 먹는 음식이지

만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그동안 살피지 못했다. 먹고 영양분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정착 우리 음식

은 세상살이에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 철학은 음식과 함께 

우리 몸에 기운으로 생각을 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

인 통합체육 수업에서 활용할 e스포츠와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e스포츠와 함께하기이다. 대표적인 e스포츠로서 롤이 있다. 롤(리그 오브 레전드)

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약칭: MOBA) 비디오 게임이다. 5명으로 구성된 양 

팀이 상대방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팀 스포츠이다. 팀 스포츠는 구기 스포츠가 대표적이다. 11명이 하는 축구, 9명이 하

는 야구, 7명이 하는 핸드볼 등 종목의 특성에 맞게 선수를 구성한다. e스포츠 역시 

오프라인에서 혼자이지만 e스포츠를 할 때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팀

을 구성하여 펼치는 단체 스포츠이다. 단체 스포츠의 특성은 특출난 사람보다는 팀

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함께하기 철학이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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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협력과 배려가 먼저 필요하다. 

협동적 게임은 협력과 수용, 함께 하기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의 특징적 요소를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적 게임의 인성 관련 개념들은 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

형인 스포츠 교육모형, 협동학습, 책임감 모형 그리고 하나로 수업 등에 제시된 개념들인 

바람직한 자아상, 자기 존중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참여와 노력, 협응력, 반성, 규칙 

준수, 기본 예의 등과 그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협동적 게임은 게임 그 자체로 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아울러 인성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

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식, 박대권, 2012: 625).

e스포츠는 협동적 게임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선입견으로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 인식의 무게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그 자체의 장단점이 있다. 빛과 그림자

는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e스포츠 역시 예외가 아니다. e스포츠는 게임중독과 시간 

낭비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한다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e스포츠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이학준 외, 2020: 28). 문제는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목

적에 맞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2. ‘비빔밥’과 어울림의 철학

‘비빔밥’이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는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비빔밥의 역사>라는 선행연구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비빔밥’은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골동반(骨董飯, 汨董飯), 골동(骨董, 汨董), 혼돈반(混沌飯) 등 한자로 

표현되었으며, 부르기는 ‘부빔밥’이라고 함에 따라 부빔밥에 맞는 부비반(捊排飯)

이라는 한자도 만들어졌다. 이는 비빔밥이라는 실체를 두고 한자로 다양하게 표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빔밥’은 이러한 한자로 표기되기 수백 년 전부

터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글 ‘비빔밥’ 명칭은 1810년 『몽유편(夢喩篇)』에 브뷔

음으로 처음 등장하고 부뷔음, 부빔밥, 부븸밥, 부뷘밥, 부뷔엄밥, 부뷔음밥으로 다양

하게 기록되다가 오늘날 비빔밥으로 정착되었다(정경란, 2015: 603). 이러한 비빔밥을 

잘 표현한 고운기(2015)의 시를 살펴보자. 

혼자일 때 먹을거리치고 비빔밥만한게 없다.

여러 동무들 이다지 다정히도 모였을까.



Philosophy of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in Korea 9

함께 섞여 고추장에 적절히 버물려져

기꺼이 한 사람의 양식이 되러 간다. 

허기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비빔밥 한 그릇

적막한 시간의 식사

나 또한 어느 큰 대접 속 비빔밥 재료인 줄 안다.

나를 잡수실 세월이여, 그대도 혼자인가.

그대도 내가 반가운가.     

‘비빔밥’에는 어울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가 ‘비빔밥’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철학은 어울림이다. 어울림은 함께 조화롭게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다. ‘비빔

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며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비빔

밥’은 여러 음식이 어울려 새로운 맛을 낸다. 따로 떼어놓고 맛을 보면 그 맛이 나

지 않는다. 여러 음식의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다(이학준, 2019). 이는 무지개

처럼 색이 통합하여 아름다운 색을 만드는 이치와 같다. 통합체육 또한 장애, 비장

애, 다문화, 탈북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배우고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통합체육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은 장애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장애를 숨긴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감출 필

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주어진 여건이

나 어려움을 탓하거나 피하려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다

른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며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교환하면서 얻은 결

과였다(고정욱, 2013: 2). 

위 인용문은 장애인으로 사는 고정욱 작가의 경험담이다. 어울림은 아름답고 행복

한 공동체 문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재미뿐만 

아니라 능률도 배가 오른다. 농촌의 농악이 대표적이다. 우리 조상은 일상에서 경험

하는 노동의 고통을 농악과 함께 잊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한쪽에는 농

악을 연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악을 통해 흥겨운 리듬에 노동의 피로를 잊고 일

을 할 수 있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고 일의 능

률도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 품앗이가 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하는 방법이다.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그

래서 마을주민들은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돕는 일을 했다. 그 아름다운 풍습은 계로 

이어져 전승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식사를 구성하는 <밥+국+반찬>의 구조가 <밥+반찬>의 조합으로 비빔밥을 만

들어냈다. 곧 비빔밥은 “먹기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되었다. 이 점은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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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지역의 식당 메뉴로 비빔밥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밥과 함께 비빔밥은 공

급자나 수요자가 끼니를 해결하면서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 사회의 도시화도 비빔밥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사건이었다(주영하, 2010: 5).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비빔밥’이 어울림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빔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남은 음식을 섞어 먹는 것

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비빔은 섞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섞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어울림이 실재적이며 더 적확

한 표현이다. 어울림은 혼합이 아니라 융합이다. 어울림은 융합하여 창의력을 발휘하

는 것이다. ‘비빔밥’은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대표적인 음식

이 되었다. 통합체육은 다양한 학생 중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어울려 융합

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비빔밥은 담고 있다. 어울려야 삶의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 e스포츠와 

어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가의 어울림 철학에도 보편과 특수, 다양한 문화가 

어울림으로 부당한 차별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음과 다름 및 보편과 특수는 ‘보편에서 특수’가 아니라,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다. 이러한 

같음과 다름에 대한 유가의 어울림 철학은 ‘다문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서 나타나는 부당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면에 사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철승, 2015: 119).

e스포츠는 단체전이다. 단체전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어울리기이다. 단체

전의 약점은 어울리지 못하면 일체감에서 발휘하는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울림은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구성원의 조화와 균형이다.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경기를 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비빔밥’이 어울림의 미학처

럼 잘 비겨서 독창적인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다섯 명

이 서로 어울려 팀워크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섯 명의 상호 존중

과 조화가 요구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서

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배려는 중요하다. 나 혼자

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명이 모여 함께하는 것이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곰탕’과 기다림의 철학

‘곰탕’은 푹 고아서 끓인 탕이다. 끓인 탕에는 설렁탕도 있다. 하지만 곰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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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곰탕’은 양지와 사태 등 고기 위주로 끊여내며 끊일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반면에 설렁탕은 사골과 뼈를 오래 고아 만들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것으로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곰탕에는 기다림의 철학이 담겨 있다. 곰탕은 

오랫동안 끊여야 맛이 난다. 단기간에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곰탕에서 기다림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은 기

능, 지식, 태도의 학습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늦을 뿐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

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성공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

급함으로 기다려 주지 않고,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다. 기다림이 장애 학생

에게 절실히 필요한 철학이다. 

기다림은 단순한 무관심과는 다른 어떤 것이며, 오히려 기다림은 제멋대로 서둘러서 시간

의 흐름을 앞지르려는 것을 단념하고 사태 자체가 자신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서 전개

되도록 시간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다. 기다림은 시간과 일치해서 

사는 것이다. 기다리는 인간은 모든 자신과 관계있는 사건들에 조급함이 없이 알맞은 시간

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러나 또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행동에도 자신에게 인색함도 낭비

도 없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기다림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자의 큰 덕목이 

된다(Otto Friedrich Bollnow, 1990: 158).

통합체육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통합이 아니다. 교수적 통합이 필요하다.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학습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다려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장애 학생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3단계로 구분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목표설

정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통합체육에서 장애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e스포츠와 기다리기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정신적 의미도 담고 있다. 기다림에 대하여 주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역』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이와 같은 음양의 관념에 바탕을 둔 이해를 요구한다. 기

다림은 위험 앞에서 사태를 관망하는 정적인 행동이 그 외형적 모습이다. 그러나 그 정적

인 모습은 성숙이라는 내면적 약동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다림은 현실에 대한 피동적 

대응의 자세가 아니라, 긴 안목 속에서의 기획하는 삶의 태도이다(하창환. 2009: 71).

이하에서 온라인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e스포

츠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를 기다려 주는 것이 미덕이 필요하

다. 잘하지 못해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급함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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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리에 도움이 된다. 전문선수가 아닌 이상 맹목적인 승리보다는 함께하기의 즐

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가 과열되면 욕설이 등장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인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으로 경기에서 패

배할 수 있다. 팀원의 능력은 다르다. 잘하는 선수가 있고 반면에 잘하지 못하는 선

수가 있을 수 있다. 일단 팀으로 구성했다면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며 동료가 경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미덕이 있어야 한

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초를 다투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e스포츠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한판’ 경기가 아니라, 경기 순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집중력은 

선수와 동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다림의 연습 시간과 상호이해가 전제될 때 

순간적인 집중력이 강화될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말(음식)로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통해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통

합체육철학적 함의를 탐구하였다. 우리 음식에는 다함께, 어울림, 기다림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이들 철학이 음식의 맛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하여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철학의 현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우리 

철학의 기운을 얻어서 우리 통합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기운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통합체육에서 활용되는 용어를 우리말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이 실천해야 한다. 우리 말로 생각하고 우리 글로 표현하

는 곳에서 우리 통합체육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를 활용하는 수업과 연구성과가 쌓이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e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을 활용한다면. 

e스포츠를 통한 성공적인 통합 체육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함께 살자’라는 구호처럼 통합체육도‘함께 하자’라는 구호가 실행될 수 있어

야 한다. 함께 해야 진짜 통합체육이며 즐거움도 배가 된다. 이러한 통합체육철학이 

전제되어야 ‘모두를 위한 e스포츠’의 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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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함

이 학 준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함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우리 음식이 담고 있

는 우리 철학을 찾아내고 그것이 통합체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우리 음식의 통합체육철학적 함의를 깍두기, 비빔밥, 곰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밖에 다른 음식

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후에 다른 음식의 철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첫째, 깍두기와 다함께의 철학이

다. 소외와 배제 없는 다함께 놀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둘째, 비빔밥과 어울림의 철학이다. 비

빔밥은 어울림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재료를 함께 비벼서 독특한 맛을 낸다. 그것은 융합과 

창조의 맛이다. 셋째, 곰탕과 기다림의 철학이다. 통합체육에서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다림

이라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음식이 통합체육에 주는 세 가지의 철학은 e스포츠의 활용에서도 쓰임

을 발견할 수 있다. e스포츠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e스포츠 교육에서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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